<플로팅 도크>와 <드라이 도크>
 

<드라이 도크> 
땅을 파서 주위의 수면보다 낮게 바닥을 만들고 이 웅덩이에 갑문을 만들어 물이 못 들어오게 한 후 여기에다가 선박을 건조한 후에 갑문을 열어서 물을 유입시키면서 선박을 진수(물위에 띄우는 것) 하는 방법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상레벨보다 낮은 곳에 선대(선박 받침)이 있고 주변의 크레인 등으로 선박을 조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갑문을 열어서 물을 넣고, 진수하여 선박을 끌어 낸 다음에는 다시 갑문을 닫고 물을 빼내고 다음 선박을 건조합니다.

수리 선박에 대해서는 진수의 과정을 역으로 하여 선박을 도크에 넣은 후 갑문을 닫고 물을 빼어 선박을 지상에 노출시켜 작업을 합니다.

 
<플로팅 도크>

말 그대로 물위에 띄우는 도크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박건조를 할 때는 지상에서 선박을 건조한 다음 선체를 유압을 이용하여 안벽에 설치한 플로팅 도크에 밀어 옮긴 후 터크보트 등으로 플로팅 도크를 수심이 일정한 깊이 이상이 되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도크에 물을 채워 선박을 가라앉혀서 진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 선박처럼 도크 내부의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넣고 빼면서 선박을 
도크 내에서 밖으로 진수를 하기도 하고, 수리 선박 같은 것을 도크 위에 정치 시킨 다음 물을 빼어 물위로 올린 다음 수리를 하기도 하고, 지상의 선대에 올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플로팅 도크의 장점은 물을 넣고 빼는데 드라이 도크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라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선박을 선대에서 이동하는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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